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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09.12.08 20:58

한인한인 엄마엄마-유대인유대인 아빠의아빠의 특별한특별한 추석추석 '아들에게아들에게 정체성정체성 심어주려심어주려 한국명절한국명절 빠짐없이빠짐없이 쇠지요쇠지요'

마이클 슈나이더・오정민씨 부부가 추석 잔치 이벤트로 펼칠 아들 루이군의 장구 공연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다.

“송편이랑 갈비로 추석상 차리고 아들 루이의 장구 솜씨를 선보이면 멋진 추석잔치가 될 것 같아
요.”

지난 10일, 맨해튼 마천루가 강너머로 보이는 브루클린 하이츠의 콘도 5층. 마이클 슈나이더
(33)・오정민(32)씨 부부가 추석잔치를 의논하고 있었다.

추석 날 이른 아침, 친・외가의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정을 모시고 약식 차례도 지내기로 결정했
다.

“명절 때 가족이 모여 음식과 덕담을 나누는 것은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합니다. 성묘와 차
례는 유대인 문화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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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유대인 문화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6년전 한인 오정민씨와 결혼한 유대인 슈나이더씨는 설과 추석 등 한국의 명절을 빠짐없이 챙긴
다. 4살된 아들 루이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뉴욕에서 생활하는 루이가 유대인 문화는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지만 엄마의 나라 한국에 대해
서는 자칫 모르고 자랄 수가 있지요.”

오씨는 남편과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두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6년 결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루이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맨해튼 브로드웨이 한국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뉴욕주립대 수학과 교수인 친할어버지와 유치원 원장 친할머니의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도 남다
르다.

“설날에 시댁으로 세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른들이 오렌지를 잔뜩 쌓아놓으셨더라구요. 한국에
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차례와 세배를 혼돈하셨던 거지요.”

아내 오씨는 시댁 어른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고마울 따름이다. 

슈나이더씨의 ‘한국문화’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 1998년 LA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슈나이더씨는 무료로 실시된 대우 자동차 한국 견학에
참여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와 제주를 여행하고 목포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한 할머니의 민요 소리에 매료됐다. 

“말도 안 통했지만 너무 감격스러워 2시간 동안 할머니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LA로 돌아온 뒤
곧바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영화 ‘서편제’를 본 뒤 ‘소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
지요.”

한국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까지는 석 달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물어물어 ‘서도소리’ 전
수자 박정욱 선생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2년 동안 소리를 배운 후 스승과 여러차례 공연을 했다.
아내 오씨는 친구의 소개로 슈나이더씨를 만나 결혼, 2001년 미국에 왔다.

뉴욕대에서 ‘인터렉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을 마친 슈나이더씨는 현재 맨해튼에 있는
미디어 디자인 회사에서 인터렉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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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박 선생님은 2주 마다 가례현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먹고・마시고・춤추고 ‘살아
있는 문화 잔치’였지요.”

뉴욕에 바로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들 부부의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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